
 

 

 
 
 
 

 

 

 

 

 

 
 

 현대제철, 비조선용 후판 가격 3 만원 추가 인상 확정 

 최근 삼성중공업의 적자공시는 5 만원 인상폭 유지 가정임 

 조선사 적자 폭 확대 가능성이 열려있음 

 

내년 상반기 조선사 후판 매입 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 

최근 조선사와 철강사가 2017 년 하반기 후판가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다 결국 5 만원 인상에 합의했다. 그러던 12 월 14 일 

현대제철은 비조선용 후판 가격의 3 만원 추가 인상을 확정 지었다. 물론 비조선용 후판이지만 여타 철강재 대비 아직 5 만원의 상

승 여력이 남아있는 후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추정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소식이다. 

후판 가격 인상은 조선사에 치명적이다. 선종마다 소폭의 차이가 있지만 VLCC 기준 전체 원가에서 후판 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

20 ~ 30% 내외로 크기 때문이다. 실제로 최근 삼성중공업은 후판 가격 인상에 따른 선제적인 원가 반영으로 2017 년 -4,900 억

원, 2018 년 -2,400 억원 영업손실 전망 공시를 한 바 있다. 적자 공시와 함께 삼성중공업 측은 해당 전망이 최근의 5 만원 인상분

이 고정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것이라 밝혔다. 즉, 조선용 후판 가격도 3 만원 가량 인상된다면 이는 곧장 적자 폭의 확대로 이어

질 것이다. 또한 삼성중공업만이 적자 공시를 냈지만, 후판 가격 인상 영향을 유사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현대중공업의 수익성도 

지켜봐야 할 상황이다. 

 

비조선용 후판 가격이 선제적으로 인상됨  3만원 추가인상은 조선사 적자폭을 확대시킬 전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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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사 추가 투입 비용 VLCC 척당 영업이익

후판가 인상폭(원/톤)

5만원 인상으로 BEP 수준에

겨우 맞췄지만 3만원 추가

인상으로 적자폭 심화 가능

(억원)

적자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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